
시편 제54편
신성근 신부

제5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쓴 ’개인탄원시편‘이며, 연중 제  
   25주일 나해 화답송으로 불린다.
이 시편에서 다윗은 지프인들의 고자질로 주변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고, 마침내 사울
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. 고통을 당하는 다윗은 주님께 도와주십사 기도한다. 

1. (53) [지휘자에게. 현악기와 더불어. 마스킬. 다윗.
2. 지프인들이 사울에게 와서 “다윗이 우리 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.” 하고 아뢰었을  
   때]1)

3. 하느님,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구하시고
   당신의 권능으로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.

   1) 고대 중동 지역에서 “이름”은 인격이 포함된 총체적인 뜻을 담은 능력이나 초  
      자연적인 능력을 뜻하였다.
   2) “권리”를 찾아 달라는 것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던 다윗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 
      것이다. 즉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기적적인 능  
      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.

4. 하느님, 제 기도를 들으시고
   제 입의 말씀에 귀 기울이소서.

   다윗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탄원을 들으시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기를 청한다.

5. 이방인들이 저를 거슬러 일어나고
   포악한 자들이 제 생명을 노리기 때문이니
   그들은 하느님을 자기 눈앞에 모시지도 않습니다. 셀라

   하느님과는 어울릴 수 없는 이방인들이 군사를 일으키고, 사울의 포악한 무리가   
   다윗을 쫓고 있다. 이는 사울과 그 무리가 하느님 뜻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임을  
   고발한다. 

1) 1사무 23,19-20 : 지프인들 몇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. “다윗은 지금 우리 가  
                 운데에 숨어 있습니다. 여시몬 남쪽, 하킬라산 위 호레스 산성에 있습니다. 그러니  
                 임금님께서 마음이 내키시는 대로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. 우리 쪽에서는 임금님께  
                 그를 넘겨 드리겠습니다.” 



6. 보라,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,
   주님은 내 생명을 받쳐 주시는 분이시다.

   다윗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탄원을 들으시고 보호해주셨음을 노래한다. 하느님께서  
   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주셨다.2)

7. 저의 적에게 악이 되돌아가게 하소서.
   당신의 진실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.

   다윗은 적들이 제 꾀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하시어 자신과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  
   기를 기도한다. 

8. 제가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오리다.
   주님, 당신의 좋으신 이름을 찬송하오리다.
9. 당신의 그 이름이 저를 구원하시어
   제 눈이 원수들을 내려다보겠기 때문입니다.

   1) 다윗은 하느님의 보호와 섭리에 감사하며,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  
      감사함을 드러내고자 한다.
   2) “당신의 이름”은 하느님의 인격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다윗과의 친밀한 관계를  
      뜻한다. 그리고 다윗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악인들이 멸  
      망하는 것을 보게 하셨음을 노래한다.

   다윗은 적들의 거짓말로 인해 사울에게 고통을 당한다.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주
님께 의지하며 극복해 나갔다.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거짓 때문에 고통을 달할 수 있
다. 그러할 때일수록 다윗과 같이 주님께 의지하며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. 언제나 
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. 끝.

2) 1사무23,13 : 그래서 다윗은 곧 부하 육백 명가량을 이끌고 크일라에서 나와,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  
             다녔다. 다윗이 크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  
             두었다.


